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17735 16.5 11.5 18.5 13 59.5 1 8.33% 5 12
517494 17 10.5 17 13 57.5 2 16.67% 6
517297 17 10.5 19 10 56.5 3 25.00% 6
519586 16.5 11 17.5 10.5 55.5 4 33.33% 6
519894 15 10.5 18 11 54.5 5 41.67% 4
517214 13.5 11 18.5 11 54 6 50.00% 6
519169 15 10 18 11 54 6 50.00% 6
519409 17 9.5 18 9.5 54 6 50.00% 6
518267 14.5 8.5 17.5 8.5 49 9 75.00% 5
515018 14 8.5 16.5 9 48 10 83.33% 5
517304 13 9.5 17.5 7 47 11 91.67% 5
519433 18 9.5 0 0 27.5 12 100.00% 6

한경훈 / 4월 / 기출GS / 7회



한경훈/4월/기출GS/7회/1번

채점자

이흥기

1. 문제 1 채점평

  (1) 설문 1-1

  배점이 작은 단문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이 잘 서술해주셨고 실제 득점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이니 적절한 내용으로 양을 채워준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

면 될 것 같습니다.

  (2) 설문 1-2

  배점이 큰 단문 문제였습니다. 또한,‘모두 설명해라.’와 같은 문제의 경우 다양한 

내용을 묶음별로 잘 포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예상이 거의 불가능하기

에 기출문제를 통해‘비슷한 내용이 나올 경우 대비한다.’+‘다른 내용이더라도 포섭

하는 방식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문내용‘만’으로 목차를 잡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목차잡기는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안지의 인상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민소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조문‘만’으로 목차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상표의 경

우에는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조문과 내용을 포함한 글로 목차를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

립니다.

  (3) 설문 2

  불사용 취소심판이 메인 논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사용 취소심판을 짧게 쓰신 분

들이 많았는데 아마 지금까지 불사용 취소심판이 안 된다고 줄처리하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시험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 철저히 대비하

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치의 선결논점으로 해당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선결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문의 경우에는‘그냥 사용하게 되면 침해가 성립한다.’였는데 이를 포섭

한 답안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2. 총평

  생소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시험장에서 1번 문제로 만난다면 충분히 당황할 

수 있는 문제였기에 이런 문제도 출제될 수 있구나 경험해보는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경훈/4월/기출GS/7회/2번

채점자

이흥기

1. 문제 2 채점평

  (1) 설문 1

  단문 문제였습니다. 문제 1과 문제 2에서 모두 단문을 쓰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도 

58회 시험을 치루어 본 입장으로서 상당히 당황스럽고 답안을 채우기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내가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양을 잘 채운다면 득점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2) 설문 2

  역시 일반론을 적는 문제이고 양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의 

경우 사안포섭을 통해 양을 늘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문제 2의 설문 1, 2 어디에서도 사안포섭을 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설문 1의‘乙이 주장하는’, 설문 2의‘위 설문 1의’와 같은 문구 및 굳이 지문을 길

게 써준 점을 고려할 때 사안포섭에 득점이 없다고 할 수 없기에 양을 채우는데 사안

포섭을 4~5줄 정도 배치하는 것은 꽤 적절해보입니다.



한경훈/4월/기출GS/7회/3번

채점자

이흥기

1. 문제 3

  (1) 설문 1

  대부분 잘 써주셨습니다. 판례 및 사안포섭의 내용 및 양이 적절해서 119조1항2호에 

대한 공부가 꽤 되어있다는 느낌을 모든 답안에서 받았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답안이 취소사유소멸에 관한 논점을 놓쳤습니다. 최근 취소심판의 문

제의 경우 메인인 119조 1항 1, 2, 3호만 묻는 것이 아니라 119조 4항, 120조, 122조 

등을 함께 묻는 경향이 있으니 취소심판에 관한 조문을 몇 번 정도 읽어보는 것을 추

천드립니다.

  (2) 설문 2

  상표법에서 전용사용권의 등록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닌 대항요건이라는 부분을 포섭

해주면 되는 문제였고 다들 잘 써주셨습니다.

  (3) 설문 3

 ‘상당한 주의’가 120조 1항의 요건인지, 취소사유 없다는 주장의 당부 두 가지가 

메인 쟁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공부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이 기회에 공부해놓으

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총평

  취소심판에 대해 준비가 다들 잘 되어있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이번 문제의 경우 논점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를 모두 포섭한 답안은 없었습니

다. 이번 문제를 통해 내가 놓친 논점들을 표시해두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생

각으로 공부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경훈/4월/기출GS/7회/4번

채점자

이흥기

1. 문제 4

  (1) 설문 1

  여러 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의 함정은 반복됩니다. 기출GS 1회의 문제 

3, 4회의 문제 2처럼 상품을 2개 이상 주고 상품별로 사안 포섭해야하는 문제가 나왔

습니다. 여러 번 풀어본 문제라 그런지 다들 상품별로 잘 포섭해주셨습니다.

  다만, 이번문제의 경우 甲이 상표 출원 후 등록받기 전에 乙이 상표 B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2023.01.03을 기준으로 전과 후로 나누어 사안포섭을 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을 대부분의 답안이 놓쳤습니다. 이런 방식의 함정도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날짜를 체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설문 2

  무효사유가 명백한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이익에 대한 문제가 다시 출제

되었습니다. 기출GS 4회의 문제 3 설문 1, 6회 문제 4에 이어 이번에도 출제되었습니

다. 누락하기 굉장히 쉬운 논점입니다. 한 달 간 3번이나 해당 논점을 접했는데도 불구

하고 몇몇 분들은 이 논점을 놓쳤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놓치기 쉬운 논점이

니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나오면 조건 반사로 해당 논점인지 판단을 하는 것도 좋은 방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총평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의 경우 많이 풀어서 익숙해지거나 

항상 실수하지 않도록 의식하는 것이 해결방법입니다. 

  다들 잘 해주고 있습니다. 공부의 큰 틀은 그대로 가져가시되 자주 실수하는 부분만 

표시해두고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복기를 한번 하고 간다면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

니다. 파이팅입니다!
















































































